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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비례대표로 

독립유공자 후손 배려 당부
광복회, 여야 9개 정당 대표에게 이종찬 회장명의 서신 보내

* 보도시점: 대한민국 106년 3월 12일(화) 배포 즉시 

□ 광복회(회장 이종찬)는 오늘(12일) 제22대 국회 비례대표 후보 선정 때 

독립유공자 후손들을 특별히 배려해 줄 것을 여야 각 정당 대표에게 요청했

다.

□ 광복회는 이날 각 정당과 위성정당 대표에게 보낸 이종찬 광복회장 명의

의 서신과 공문을 통해 “역대 국회는 매 회기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

를 낼 때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특별히 배려해 온 전통이 있었다”면서 “3.1

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

통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후손들을 특별히 배려해 달라”고 공식 요청했다.

□ 현재 여야 비례대표 후보로는 백범 장증손인 순천향대 IT융합학부 김영 

교수 등 5,6명이 거론되고 있다.

□ 한편, 광복회는 이날 국민의 힘, 국민의미래, 더불어민주당, 더불어민주연

합, 조국혁신당, 개혁신당, 새로운미래, 녹색정의당, 소나무당 등 여야 9개 

정당에 공문과 함께 서신을 보냈다.   

* 별첨: 각 정당 대표에게 보내는 이종찬 광복회장 서신 1부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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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자료 이종찬 광복회장 서신 전문

  존경하는 ○○○ 당 대표께

  역대 국회는 매 회기마다 국회의원 후보를 낼 때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특
별히 배려해왔습니다.

  이번 22대 회기에도 국회의 이 같은 전통이 이어지길 바랍니다. 

  독립유공자가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. 대한민국은 선열들의 
독립운동으로 되찾아져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. 

  3.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정신에 
비추어 귀 정당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이어가는 정당임을 입증시
켜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

대한민국 106년(2024) 3월 12일
광복회장 이 종 찬

(끝)

※ 본 보도자료는 광복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


